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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주름제거에 요실금 치료도
방광근육에 보톡스 주입 근육경련 차단시술 … 6개월 지나면 재발

얼굴주름 제거에 널리 쓰이고 있는 보톡스가 요실금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듀크 대학의 마이클 플린 박사는 <비뇨기과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방광과민으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절박성 요실금(Urge Incontinence) 환자 7명을 대상으로 보톡스를 시술한 결

과 증세가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다.

시술방법은 방광경(膀胱鏡)을 요도로 밀어넣어 방광에 이르게 한 다음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방광근육에 직

접 보톡스를 주입해 방광근육 경련을 차단하는 것이다. 보톡스 150단위가 주사되었다.

플린 박사는 시술 이후 2주, 6주, 3개월, 6개월에 요실금 빈도를 조사하고 6주와 3개월 때는 요류 역학검사

(Urodynamic Study)를 실시한 결과 증세가 전체적으로 50%이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대부분 요실금이 재발됐다. 치료법이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으며 완치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자 중 3명이 가벼운 요도감염이 발생했을 뿐 이렇다 할 부작용은 없어 보톡스 치료법이 안전하다는 것은 

증명되었다고 플린 박사는 주장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상적인 투여단위와 투여간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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